
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 • • • 755

사회문제해결형 R&D 현황 및 특성 분석

: NTIS Data를 중심으로

임홍탁*

논문 요약

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이라는 국가 R&D사업의 본연의 임무에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보다 구체

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. 취약계층, 노인,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불어 

조류 인플루엔자, 미세먼지오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지식이 기

여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.  그동안 산업 지원과 학문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국

가R&D시스템이 이제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시스템 격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. 

정부는 2012년 ‘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(안)’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

으며 2014년에 多부처 기획을 통해 11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&D를 多부

처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.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구 미래부)는 단일 부처사업으로

서 ‘사회문제해결형 사업’ 을 2104년부터 추진하였다. 논문이나 특허보다는 현장문제의 해결책, 

솔루션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사용자나 시민이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

랩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사회문제해결형 R&D사업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. 

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&D라는 이 새로운 시도가 국가R&D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시행되

었는지 NTIS data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. 먼저 다부처 기획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들의 

특성, 즉 연구적용분야, 연구 단계 등을 분석하고 단일부처 사업으로 수행된 ‘사회문제해결형 사

업’ 및 유사 단일부처 사업 과제들의 특성을 알아본다. 연구수행주체, 연구방법론 등 사회문제해

결형 R&D 기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행 여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분야 국가 

R&D 시스템의 발전 및 사회문제해결형 R&D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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